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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okmark: OLE_LINK14][bookmark: OLE_LINK11][bookmark: OLE_LINK18]Introduction: For years, scientists have studied tooth cracks from a pathologic perspective to study their etiologic factors, prevention, pain control, and treatment. In these previous studies, researchers tended to select the posterior tooth as the sample of their study, and most of the studies were in vitro. There are no studies related to the effect of tooth crack on the aesthetic factors. Therefore, in the present study, anterior teeth were selected as the sample of study for the aesthetic reas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ooth crack and age was studied in vivo.
Objectiv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study were 2-fold: (1) Quantitative examination: to determine the age-related prevalence of cracks on untreated teeth of Korean people (2) Qualitative examinat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of teeth cracks and age. 
Materials and Methods: Totally, 68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age: “young” (18≤age≤34，N=22), “middle” (35≤age≤50, N=23), and “elderly” (age≥51, N=23). All the teeth that had prosthodontics, endodontic, orthodontic or other treatment were excluded.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near-infrared ray was used to identify cracks in anterior teeth,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namel cracks and aging was examin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ll the sample teeth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ooth cracks, ranging from type 0 to 3. All the detected cracks were classified as class 1 to class 3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ir length to the clinical crown height.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cracks on the teeth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age from the quantitative aspect. For qualitative examination, the statistical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of tooth crack and age. 
Conclusion: The prevalence of cracked teeth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age in the young and middle age, and increased more rapidly with age after 50 years old. The length of crack tended to increase with age,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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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치아 균열은 환자의 날카롭고 순간적인 통증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개되고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치아 균열은 오랜 기간 병리적, 치료적 개념을 바탕으로 구치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치부의 치아 균열은 통증과 같은 병리적 요인이 아닌 심미적 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상하악 전치 치아 균열의 증가와 그 양상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총 68명의 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3개 그룹[청년(18-34세, N=22), 중년(35-50세, N=23), 장년(51-65세, N=23)]으로 나누었다. 치아 보철 치료, 신경치료, 치아 교정 등 치아 균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를 받은 전치는 모두 제외하였다. 전치 균열을 확인하기 위해 근적외선(Near-Infrared ray)을 사용하였으며, 치아 균열과 연령의 관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조사하였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치아 당 치아 균열의 수에 따라 Type 0, 1, 2, 3으로 분류하였고, 정성적 분석은 치아 균열의 길이를 이용하여 Class 1, 2, 3으로 분류하고,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치부 치아당 크랙수의 증가를 측정한 정량적 평가에서는 연령 증가에 따라 크랙이 있는 치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예외로 청년과 장년을 비교했을 때 치아당 3개이상의 크랙을 보이는 치아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연령 증가에 따른 크랙 길이의 증가 양상을 평가한 정성적 평가 결과, 연령 증가와 크랙 길이의 증가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연령 증가, 특히 50대 이후 치아당 크랙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임상가가 교정 치료나 수복치료 전, 후에 이에 대한 평가 및 그 설명을 환자에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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